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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도출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해 J시 소재 

초․중․고등학생 각 100명씩 편의표본을 추출하였다. 장애인식 교육은 장애체험, 이론교육 형태가 년 1회 빈도로 진행

되고 있었다. 장애인식 집단 차이분석에서는 여학생, 학교 유형이 낮은 단계, 통합교육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식 교육 참여 집단은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에서 미참여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식 교육과 장애인식 간의 관계에서는 장애편견, 장애친구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장애인식 교육의 연속성 확보와 융합적 교육 방법 적용, 교육 효과성 검증 매뉴얼 개발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합, 장애인식, 특수교육, 장애, 사회통합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deducing the education design for convergence of disability awareness of 

targeting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J 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analysis of group difference in disability awarenes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emale students, schools, and sub-typed phase, and experience in integrated education.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ng group in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showed a higher average than non-participating groups in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interest and consideration, and acceptance of physically challenged frien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perception education and disability awareness, the education was found to have 

influence on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and acceptance of physically challenged friends. This paper suggested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reflecting a life cycle,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educational method for 

verify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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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 현상인 인구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 급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와 장애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고령화와 장애 문제는 이제 단순 사회적 이슈

가 아닌 현실이자 당면과제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배제

보다는 통합을 통해 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역

량을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접근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에 놓여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은 국제

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의 장애인

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을 하였으며, 2008년「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노동통합을 위해서 이미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와 달리 여전히 우리사회 구성

원의 장애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결과적으로 장애차별

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인 2001년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된 장애차별사건 접수는 653건이었으나, 2008년 4

월 11일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7,683건으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였다. 특히 교육에서의 차별은 5.6%를 차지하

고 있다[1]. 물론 법 제정에 따른 장애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장애편견

과 그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5

년 4월 기준 88,067명으로 2014년보다 789명이 증가하였

다. 통합교육의 정책과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장애학생

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은 61,973명(70.4%)로 특수학교 재

학생 25,531명(29.0%)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2].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통합은 비장애학생의 올바른 

장애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장애학생의 장애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은 단순히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 시절에 형성된 장애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은 미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식은 향후 사회구성원과의 긍정

적 상호작용과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장애학생 측

면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 확대와 함께 사회통

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다[3]. 이

에 학령기 단계부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교육 환경

과 함께 긍정적 인식과 수용태도를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비장애학생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

어야 한다[4]. 통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

리적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통

합교육만 강조된다면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과의 상호

작용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결국 분리 배치보

다 더 큰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5,6].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비장애학생의 장애 인

식 개선과 함께 1학기 1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를 권

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학기별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추진하였

으며, 2009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

육현장에서의 인식 교육 실행이 미비하여, 2015년 이상

일의원(새누리당)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까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다[7]. 

그동안 장애인식 교육에 대한 효과성은 여러 선행연

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Anderson[8]은 초등학생을 위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Salend[9]는 한발 나아가 교과

서에 장애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이라

고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교

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식 교육의 효과성 검증과 

함께 융합적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고자 한다. 

초․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애인식 교육 참여 집단의 장애인식은 차이가 있는가?

장애인식 교육과 학생의 장애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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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고찰

2.1 비장애 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의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장

애 학생에게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용을 갖게 하

며, 장애학생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이루어 사회적 통

합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10,11,12].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진흥법」이 1994년 개

정․공포되면서 비로소 통합교육이 실현되었다. 특수교

육진흥법에 제2조 6항에 따르면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

수교육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

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

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

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 환경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장애 학생이 

장애학생을 차별하거나 배척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장애

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반적이지 못한 행동 특성 

때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3].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공격성, 과잉행동, 때리기, 깨물기, 소심함, 우울, 사회적 

위축, 분열행동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14,15].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통합교육

으로 장애학생에 때한 또래 수용태도가 높아지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13,16]. 문제는 물리적 통합보다는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전에 형성된 장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첫인상, 

명칭 등)를 다루지 못하면 결국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키

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17]. 

장애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인식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에 대한 이해

는 지식과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보다 호의적 태도를 가

진다[18]. 하지만 성별, 연령, 종교 유무 등과 같은 인구사

회학적 특징의 속성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19].

접촉은 간접적이거나 비구조화 되었을 때보다 직접적

이고 구조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20]. 자원봉사의 경험도 장애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장애인과 단순한 접촉강화보다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자발적 활동과 능동적 접촉은 장애인식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

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21,22,23]. 특히 자발적으로 접촉

하는 경우가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2 장애인식 개선 교육

장애학생이 또래 학생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일

반학급 수업 참여가 의미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비장애학생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24].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에 대한 부정확하고, 불충

분한 정보를 개선하여 부정적 태도 형성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24]. Fortini[25]는 비장애학생에게 강

의와 학습, 토론을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장애에 대한 수용

과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일반적인 교육은 교재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애니메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

으며, 장애인복지관 등에 위탁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기

관마다 별도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활용하고 있

다. 교육 자료는 장애인구 현황과 발생 원인, 차별 현황, 

장애인 에티켓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에니메이션의 경

우 반복 시청시 흥미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개발 비

용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고 있다. 수업 실시자의 

문제도 있다. 특수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

가 최소화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학교는 이해가 부

족한 일반 교사가 진행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

다[26]. 장애인복지관 전문가 진행 교육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과 교수법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 교육과 함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많이 사용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모의 장애체험 활동이 있다. 모의 

체험은 장애인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

의 적응 과정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9]. 그러나 모의 장

애체험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7]. 단순한 모의 장애체

험은 장애에 대한 근본적 이해보다는 단순 흥미와 신기

한 활동을 인식될 수 있다[26]. 활동시 장애에 대한 두려

움, 외로움, 무기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공적 대처방안을 함께 교육하는 것

이 중요하다[28]. 체험 활동도 지체․청각․시각 장애 위

주로 진행되고 있어, 통합교육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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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측면에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대두되면서 비장애인의 

교육보다는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29].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런 교육 방법이 확산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

복지관의 교육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복지관은 그동

안 장애전문가가 교육을 하는 획일적이고 원론적인 내용

과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0년부터 장애당

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실

시하고, 10명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

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과 장애에 

대한 스토리텔링, 토론을 병행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진

행하고 있다[30].

이밖에도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간의 협력학습을 통

한 교육 방법[31]과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있

다. 특히 최영하와 엄혜선[32]은 매스미디어 중 TV 시청

과 장애 수용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TV시청지도가 

장애 수용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J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각 

110명씩 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인식 교육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 검정을 위해 장애인식 교육 참여 경

험에 따라 50%씩 할당하는 편의표집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4월 한달 동안 진행하였으며, 대상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2․2․3개교 총 7개교 이

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

여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사의 협조하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

외한 결과 최종적으로 300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3.2 설문지 구성 및 척도

3.2.1 응답자의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교, 장애인식교육 참여 유

무, 통합교육 경험 유무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식교육 참여 대상에게는 교육의 형태(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모의 장애체험)와 교육 주기(주1회, 월1

회,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년 1회), 향후 희망하는 교육 

방법(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모의 장애체험, 기타)를 

조사하였다.

3.2.2 장애인식 척도

학생의 장애인식 측정을 위해 이헌상[33], 임양호[34], 

최숙자[35]가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장애인식 척도는 3개 영역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7

문항,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5문항, ‘장애인의 친구

관계’ 5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식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구성개념 타

당성 중 판별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주성분 요

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하였다. 

요인회전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해서는 직각회

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제거항목은 없었으며, 요인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

의 MSA(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0.707>α

=.000이므로 요인분석이 적합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은 “귀무가설(Ho) : 모상관행렬은 단위행렬이다.” 여부

를 판단하는 것으로 Sig.(P)=0.000<α=0.05에서 단위행렬

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단위상관 행

렬식에서 제공하는 카이제곱은 320.160이며, 총 누적 설

명력은 67.123%이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장애 편견  α

=.827, 관심과 배려 α=.882, 친구관계 α=.813으로 모두 높

은 신뢰도를 보여 척도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조사결과

4.1 조사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은 총 300명으로 초․중․고등학생 각 

100명씩 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162명(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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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138명(46.0%)로 남학생이 다소 높은 비율을 치지

하였다. 장애인식교육 경험은 각각 150명(50%)씩 균등하

게 조사하였으며, 통합교육 경험은 ‘있다’ 175명(58.3%), 

‘없다’ 125명(41.7%)로 통합교육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통합교육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가족 또는 친척과 관련해서는 ‘있

다’ 59명(19.7%), ‘없다’ 241명(80.3%)로 많은 차이를 보

였다. 장애관련 기관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으로는 ‘있다’ 

78명(26.0%), ‘없다’ 222명(74.0%)로 나타났다.

Factors N %

Gender
male 162 54.0

female 138 46.0

Type of school

Elementary 

school
100 33.3

Middle school 100 33.3

High school 100 33.3

Disability regard

education experiene

y 150 50.0

n 150 50.0

Integrated education
y 175 58.3

n 125 41.7

Disability Family
y 59 19.7

n 241 80.3

Volunteer 
y 78 26.0

n 222 74.0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150명을 대상

으로 교육 내용을 조사할 결과는 <Table 2>과 같다. 교

육방식으로는 이론교육 57명(38%), 장애인과 접촉 

17.3%, 모의 장애체험 67명(44.7%)으로 장애체험의 빈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빈도는 년 1회 111명(74.0%), 

반기별 1회 26명(17.3%), 분기별 1회 8명(5.3%), 월 1회 3

명(2.0%), 주1회 2명(1.3%) 순으로 나타나 년 1회 정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actors N %

Method of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57 38.0

Disabled meeting 26 17.3

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67 44.7

Education 

frequency

Once a week 2 1.3

Once a month 3 2.0

1st quarter 8 5.3

1st half stars 26 17.3

Once a year 111 74.0

Method of 

education 

preference

Educational theory 40 26.7

Disabled meeting 29 19.3

Disabled Experimental Activity 81 54.0

<Table 2>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4.2 장애인식에 대한 집단의 차이

4.2.1 성별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성별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에 대한 차

이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

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애편견에서는 여학생 평균 3.398이 남학생의 평균 

3.056보다 높았으며, 관심과 배려는 여학생 4.074, 남학생 

3.865으로 나타났다. 장애친구 수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

는지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여학생 평균 3.306, 남학생 

2.944로 분석되었으며, 모든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장애에 대한 인식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Factors N M SD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m 162 3.056 .752
-4.203***

f 138 3.398 .658

Interest and 

consideration

m 162 3.865 .748
-2.750**

f 138 4.074 .524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m 162 2.944 .816

-4.064***
f 138 3.306 .710

＊p＜.05  ＊＊p＜.01  *＊＊p＜.001

<Table 3> Failure to recognize gender differences

4.2.2 학교유형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Factors N M SD f Duncan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초 100 3.286 .749

1.119 a>c>b중 100 3.130 .758

고 100 3.226 .678

Interest and 

consideration

초 300 3.213 .729

.753 a>c>b중 100 4.004 .652

고 100 3.896 .715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초 100 3.984 .615
10.892**

*
a,c>b중 300 3.961 .662

고 100 3.324 .782

＊p＜.05  ＊＊p＜.01  *＊＊p＜.001

<Table 4> Disability Awareness difference in the 

type of school

현재 재학학교 있는 학교 수준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분석과 사후검정은  <Table 4>와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장애친구 수용으로 나타났다. 

장애편견 영역에서는 초등학생 평균 3.286,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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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중학생 3.130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관심과 배려는 중학생 4.004, 고등학

생 3.896, 초등학생 3.213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친구 수용과 관련해서

는 초등학생 3.984, 중학생 3.961, 고등학생 3.324로 평균

의 차이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4.2.3 통합교육 경험과 장애인식 차이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장애인식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장애편견에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편견에서는 통합교육 경험자의 평균이 3.278로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 3.122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관심과 배려에서는 통합교육 경

험자 평균이 3.969로 미 경험자 평균 3.950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친구 수용 영역에

서는 통합교육 미 경험자의 평균이 3.131로 경험자 3.09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차이 결과는 통합교육이 장애

인식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관심과 배려에 대한 

인식과 장애학생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actors N M SD t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yes 175 3.278 .756
1.863*

no 125 3.122 .683

Interest and 

consideration

yes 175 3.969 .663
.242

no 125 3.950 .662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yes 175 3.096 .821
-.386

no 125 3.131 .743

＊p＜.05  ＊＊p＜.01  *＊＊p＜.001

<Table 5> A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to

Inclusion experience

4.2.4 장애인식 교육 참여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장애인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각각의 장

애인식 차이 분석은 <Table 6>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교육 받은 집단의 평균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편견과 관련해서는 교육 참여자의 평균이 3.608로 

미 참여자 2.818보다 높았으며, 관심과 배려는 참여자 

4.217, 미 참여자 3.705로 나타났다. 장애친구 수용은 참

여자 3.513, 미 참여자 2.709로 참여자의 인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준과 교육의 형태를 벗어

나 장애인식 교육이 학생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actors N M SD �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yes 150 3.608 .649
11.165***

no 150 2.818 .575

Interest and 

consideration

yes 150 4.217 .516
7.257**

no 150 3.705 .693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yes 150 3.513 .706
10.266**

no 150 2.709 .650

＊p＜.05  ＊＊p＜.01  *＊＊p＜.001

<Table 6> A Comparison of average according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disability awareness

4.2.5 장애인식 교육의 장애인식과의 영향관계 

장애인식 교육 참여와 장애인식과의 영향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간의 다중공선성(0.9 이상)은 없었으며, 장애인

식 교육 참여 여부는 더미변수 처리(미참여=0, 참여=1)하

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식교육이 장애인식 중 장애편견과 장

애친구 수용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수준에서 49.975의 수치를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36으로 33.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Factors S.E β t Tolerance

disabili

ty 

aware

ness 

educati

on

Constant .147 - -6.189***

Prejudice against 

disability
.046 .349 5.254*** .509

Interest and 

consideration
.046 .049 .813 .614

Acceptance of 

disabled friends
.043 .250 3.712*** .494

R=.580, R2=.336, Adjusted R2=.329

F=49.975, p=.000 

＊p＜.05  ＊＊p＜.01  *＊＊p＜.001

<Table 7> Effect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and disability 

awareness

5. 결론 및 제언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해 초․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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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 참여에 따른 장애인식 태도 

차이에 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식 교육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었

다. 응답자가 받은 장애인식 교육 형태로는 모의 장애체

험 44.7%, 이론교육 38.0% 순으로 나타나 단편적이고, 흥

미 위주의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주기는 년 1회 74.0%로 가장 높아 연속성 있는 교육

보다는 일회적 교육 형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향

후 교육 형태의 욕구와 관련해서는 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모의 장애체험 등 비교적 다양성 있는 교육을 원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장애인식에 대한 집단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과 

학교 유형, 통합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장애편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 모두 유의미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수균, 조훙중[18]의 연구 결

과와 일치하였다. 학교 유형에서는 장애친구 수용 요인

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값은 초․중․고

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일

수록 장애친구에 대한 수용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장애인식 교육이 조기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장애편견에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통합교육이 장애편견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장애

를 가진 가족 및 친척, 장애관련 분야 자원봉사는 장애인

식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사회 변화

로 핵가족 형태의 생활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 문

제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발성이 부족한 의무화된 학

생 자원봉사 활동 제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식 교육의 장애인식과의 차이 분석,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식 교육 참여 경험 집단은 미참여 집단에 비해 장애편

견, 관심과 배려, 장애친구 수용 모두 평균이 높게 나타났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장애인식 

교육의 장애인식 영향 분석에서는 장애편견, 장애친구 

수용에서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적 장애인식 교육 설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장애인식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식의 틀은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

되기 때문에 일시적 교육으로 성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식의 틀이 고착되기 이전에 조기교육 단

계부터 연속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장과 교

육의 단계에 따른 장애인식 교육의 연속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연속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년간 1회 정도의 일회성 형태의 교육보다는 초․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학습과정에서 자연

스러운 체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해

야 한다.

둘째, 융합방법을 통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가 필요

하다.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관심․

흥미․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융합적 형태의 장애인

식 교육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했듯

이 교육의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형

태의 장애인식 교육은 효과성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이론교육, 장애인과 접촉, 장애체험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교수자

로 참여시키고, 일상에서의 경험과 고민, 삶의 변화를 스

토리텔링 형태로 구성하여 장애가 동떨어지고 낯선 것이 

아닌 차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하는 차별

화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식 교육 효과성에 검증에 대한 매뉴얼 개

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식 교육이 모든 교육현장에서 산

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하

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학

생 수준에 부합하는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표준화된 검증 매뉴얼과 빅데이터 관리 체계가 선행

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매뉴얼은 초․중․고등학생의 

형태, 거주지역,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의 관계 

규명과 함께 맞춤형 교육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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